그리스도교의 금교와 은밀하게 지속된 신앙 계승

전통과 지역 사회의 관습에서 탄생한 일본 고유의 신앙 형태
잠복 기리시탄은 혹독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17세기 중엽까지 일본 각지에 존재했다. 그러나 1650년대, 60년대의 고리(나가사키), 분고(오이타), 노비(기후, 아이치)에서 실시된 일련의 기리시탄 적발 사건과 처형으로 인해, 잠복 기리시탄은 주로 나가사키 지방에만 남게 되었다.

남겨진 잠복 기리시탄은 지도자와 함께 교회력의 축일이나 기일에 맞춰 세례나 장송 등의 의례를 치렀다. 교회당이 없었던 잠복 기리시탄은 ‘조카타’나 ‘미즈카타’라고 불리는 지도자의 집에서 은밀한 모임을 가지며 기도와 의식을 행했고, 선조들의 순교지와 묘지를 숭배했다.

이렇듯 잠복 기리시탄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점차 일본 전통의 영향이 커져갔다. 16세기에 전해진 라틴어와 포르투갈어로 된 기도문(오라쇼)은 발음이 변형되었고, 일부 기도문과 의식은 대대로 계승되는 동안 민간 신앙의 영향을 받아 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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